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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선과 보시, 정진 또한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고, 여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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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써 분별을 내려놓아라

[오늘의 명상]

서산에 해지면 눈 감고 쉬면 되지

밤새도록 찾은 들 크게 뜬 눈 괴로워.

아침이면 저절로 해 뜨면 보일 것을

모든 일 때 있으니 안 보이면 기다리게.

인과법(因果法)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설사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

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주관적인 것

이니, 우선 옳다 그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 스스

로 괴로워지게 됩니다.”

옳은 것을 집착하면 할수록 그른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어 스스로 마

음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

다. 마음에 분별심(分別心)이 생기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

습도 분별하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 또한 분별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내 마음이 복잡한 인과(因果)를 만들어내게 되

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인과가 생깁니다. 그

런데 해가 뜨는 것은 옳고 해가 지는 것은 그르다 할 수 없

듯이, 상대의 말과 행동 또한 인과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

다. 그저 이런 행동도 있고 저런 행동도 있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옳고 그름의 시비를 붙이면 나 스스로 마음만 힘들

어질 뿐입니다.

혹여 상대방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연의 때가 되어 그러한 것이니, 

그 행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 또한 인과의 때

가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업(業)의 인과에 의해 돌아가듯이, 사람

의 행동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 인간의 말과 행동도 인과 인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으로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인과의 모습으

로 보고,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상대의 업(業)에 따라 자업자득(自業自得)할 것

이며, 나 또한 나의 업에 따라 자업자득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시비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굳

이 간섭하여 새로운 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

으로 필요합니다. 참선과 보시, 정진 또한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고, 여여한 마음

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밤님 맞는 하늘님은 서산 햇님 배웅하고

별별의 반짝 별님 하늘 모래빛 뿌리네.

휘영청 그윽 달님 별빛 깜빡 졸게 하고

새벽 동튼 햇살님은 달빛 수고 덜어주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만든 내용은 아니지만 햇빛과 별빛, 

달빛의 조화로움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

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다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지만, 새로운 물이 떨어지며 폭포는 여전히 보

존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 불어 파도 일지만 바다는 변함

없습니다. 문제는 바람이나 파도가 아닌, 이를 바라보는 우

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색계(물질계)와 심계(정신계)는 모두 인과를 거듭 반복

하며 생로병사와 성주괴공, 생주이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일에는 오르내림과 뜨고 앉는 리드미컬한 모습이 있

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조 혜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펄럭이는 깃발은 바

람 탓도, 깃발 탓도 아닌 우리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모

든 현상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있기도 없기도, 보이기

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과 마음의 관계를 정확

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별심(分別心)에 빠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과 인과의 모습을 그대로 받

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

는 것을 탓하지 않듯,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인

과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

들리고 있음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이를 멈추고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선멈춤 선명상이 좋은 도

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

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마

음의 여유를 찾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다시금 온전한 상태

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선멈춤 명상을 통해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

간의 감정이 인과의 흐름에 따라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 

마음에 불필요한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멈

춤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은 공업과 동업, 자업이 요동치는 복잡한 날일지라

도,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이 또한 나의 업(業)의 모습이라 여기며, 기도로

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마음 속에 분별심이 생기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게 돼

분별심 없애려면 ‘기도’ 중요 

기도 통해 여여한 마음 갖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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